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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언니의 친구의 권유로 시작, 남편과 둘이서 운영, 수급이 어려운 가리비와 바지락, 

직접 재료를 사다가 담그는 김치, 최상의 재료를 사용, 저렴한 가격, 변함없는 칼국

수와 손님들의 식생활

주요 색인어

인천, 미추홀구, 칼국수, 국물, 가리비, 바지락, 귀족조개, 가리비찜, 면, 육수, 건

어물, 김치, 고춧가루, 채소, 젓갈, 재료, 조미료, 가격, 신선도, 코로나, 매출, 포

장, 환경, 식생활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가리비칼국수 가게 운영

-

▷기록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98년도에 시작하여 23년차

- 언니의 친구가 칼국수 가게를 하며 권장을 하게 되어 시작

- 가리비조개 모양이 예뻐 ‘가리비칼국수’라는 상호 사용

- 처음에는 언니 두 분과 같이 하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운영

2. 칼국수 재료와 반찬

-

- 칼국수면과 육수를 내는 건어물은 취급하는 곳에서 받아 사용

- 가리비와 바지락은 수급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는 직접 담금

- 맛은 원 재료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최상의 재료를 쓰고 있음

3. 음식에 대한 자부심

-
- 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

- 해산물을 다루니만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공을 들임

-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었지만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4. 마무리

--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손님들을 볼 때 칼국수가 변함이 없고 식생

활면에도 변화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


